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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an area.

Methods: By using cluster sampling, 2,479 participants representing 22 elementary 

school, 11 middle school, 7 high school students in a county of the Chungcheongnam-do. 

Data was analyzed by SPSS 12.0. using t-test, F-test, chi-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nternet addiction positively correlated with high school students(dummy 

variable), Internet-connected computers in PC Game Room(dummy variable), Internet using 

time(weekday) and Internet using time(weekend). Internet addiction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net-connected computers in school(dummy variable), Internet-connected computers 

in friend's house(dummy variable). For the male students,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were eating habits, Internet-connected computers in friend's house, 

Internet using time(weekend). For the female students, Internet using time(weekday) and 

Internet using time(weekend) were significant. For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Internet addiction were Internet using tine(weekday) and 

Internet using time(weekend). In the cas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ternet using 

tine(weekday), Internet using time(weekend) and eating habits were significant. but, the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using time(weekend) was significant.

Conclusions: Students who spend more time in the internet have higher tendency to 

become addicted to the internet. Therefore, it would be necessary to develop progra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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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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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사용은 

우리의 일상에서 멀리 할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인터넷은 전 세계를 동일한 공간과 시

간으로 연결하면서, 이전의 매체가 제공하지 못

했던 정보의 빠른 확산, 인간관계의 확장과 의

사소통 속도의 증가,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요구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

하는 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김병성 

등, 2008).

인터넷 사용 인구를 살펴보면, 세계 233개 국

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00명당 인터넷 이용률

이 81.6%로 1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터넷 이용

자수가 3,944만명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순위는 스

위스(33.8%)에 이어 아이슬란드와 함께 32.8%

로 5위를 차지하고 있다(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

스템, 2011). IMF 이후 지식정보사회로의 빠른 

진입을 통한 사회발전으로 정보교류 등 의사소

통의 확대와 인간 생활 편의성 증대 등 다양한 

순기능이 나타났지만(김은영, 2009), 이러한 빠

른 정보화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증가시키고, 정

보문화의 건전성을 손상시키는 부작용도 함께 

가져왔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필요 이

상의 인터넷 사용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처

럼 학업적, 직업적, 심리적 측면에서 장애를 일

으키며(Young, 1996), 수면부족, 체력저하 등 

신체적인 문제 및 우울증, 강박증, 충동조절장

애, 사회 공포증 등의 심한 정신질환까지 초래

한다(Young-Rogers, 1998; Murali-George, 

2007). 특히,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10대와 20

대가 각각 99.9%로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은 거의 최고조의 상태에 이르고 있다(한국인터

넷진흥원, 2010). 인터넷은 청소년을 대변하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극에 쉽게 유혹되

기 쉬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매혹되는 것은 너

무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오원옥, 2007).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DSM-IV의 물질

중독 기준으로 시작된다.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들의 역사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 

Goldberg(1996)에 의해 정신과 영역에서 인터

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 후 Young에 의해

서 널리 알려졌으며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

다(Young, 1996).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체가 

부정적인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

물 중독 등과 다르게 단순한 과다사용은 중독이

라 보기 어렵다. 연구자들마다 상의한 의견을 

보이지만, 인터넷 중독자들은 도박이나 마약 같

은 행동 중독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강박적인 

인터넷 사용 및 집착을 보이며, 인터넷 사용중

지에 따라 금단현상도 나타나 병적인 현상과 대

부분 일치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김정숙과 천병

철, 2005; 김병성 외, 2008; 김은주와 김민경, 

2009; 장성화와 박영진, 2010; Griffiths 등, 

1999; Young, 1999; Griffiths 등, 2004). 국내의 

경우,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박경애 등, 2009), 커뮤니케이션 및 자기효

능감(이만제, 2009), 아버지의 양육태도(전요섭 

등, 2008), 어머니의 양육행동(이혜린 등, 2009), 

자기통제력(신준섭과 이충환, 2010), 자아존중

감(이호열, 2009), 부모님과의 마찰(김혜숙과 서

명교, 2008), 충동성(이희정, 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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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정신

과적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에서 그 사회적 영향

을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이며(남영옥, 2005;  주

세진, 2008; 김은영, 2009), 건강행태나 건강수

준을 고려한 보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정숙과 천병철, 2005).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성인기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인생에

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심리적, 신경생

리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시기로 보고 있다(전경

자 등, 2007; Dusek, 1996). 현재 우리나라 청소

년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만큼 인터넷 중독에 노출될 개연성 또한 높을 

것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일부 지역 청소년

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어떠한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건강행태와 인터넷 이

용 실태 및 인터넷 중독정도의 관련성을 확인하

기 위한 단면연구(Cross sectional)이다. 설문조

사는 충청남도 H군의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7곳 총 40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학년당 1

개 학급씩 집락표본추출(Cluster sampling)하

였다. 

자료조사기간은 2010년 12월 5일에서 17일까

지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H보건소 및 H교육

청을 거쳐 각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급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개

인 신상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및 보장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에

게 설문 조사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됨을 

공지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설문지는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당일 회수하였다. 연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총 2,8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 2,619부를 회수하였다(회수

율=93.54%). 이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을 

표기한 140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2,479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도구

인터넷 중독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인터넷 

중독여부를 판단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

용하는 검사도구인 Young(1999)의 온라인 중

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인터넷 중독 척도

는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정서적 변화 등과 

관련된 20문항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척도의 점수범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중독경향이 있음을 나타

낸다. Young의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당시 

Cronbach의 계수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계

수는 .925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중독 척도

의 점수범위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

정을 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 비중독군, 

중독위험군, 중독군의 3군의 점수기준은 49점 

이하는 비중독군, 50점-79점은 중독위험군, 80

점 이상은 중독군으로 분류한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생범

주(초, 중, 고), 가족유형, BMI, 인터넷 접속장

소(학교, PC방, 자기집, 친구집, 기타) 등을 측

정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정도는 운동, 식습관, 

음주, 흡연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운동과 식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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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지난 일주일 동안 20분 이상 운동을 했

는지 여부와 아침식사를 했는지 여부를 ‘한번도 

하지 않음’ 1점, ‘주 1-2일’ 2점, ‘주 3-5일’ 3점, 

‘주 6-7’ 4점으로 측정하여 연속형 변수로 변환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생활실천이 양호

함을 나타낸다. 음주와 흡연경험은 ‘없음’ 1점에

서 ‘1-2일’ 2점, ‘3-5일’ 3점, ‘6-9일’ 4점, ‘10-19

일’ 5점, ‘20-29일’ 6점, ‘매일’ 7점을 부여하여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

강생활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터넷 이용행태 가운데, 인터넷 이용량은 주

중과 주말로 나누어 시간과 분으로 측정한 후, 

분으로 환산하였다. 인터넷 이용형태는 오락형, 

정보형, 통신형에 순위를 응답하게 하여 우선순

위를 측정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평균차이검증

(t-test, F-test) 및 교차분석(chi-square test)

을 하였다. 그리고, 변인간의 관련성을 분석하

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및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성별 분포는 남학생 54.2%, 여학생 45.8%

로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학생범주별

로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학생의 경

우, 초등학생 38.4%, 중학생 33.5%, 고등학생 

28.1%순이었고, 여학생은 초등학생 41.8%, 중

학생 28.9%, 고등학생 29.3%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N=2,479)

구분
성별

전체 (n, %) 

남학생 (n, %) 여학생 (n, %)

초등학생 516 (38.4) 475 (41.8) 991 (40.0)

6.313*
중학생 450 (33.5) 328 (28.9) 778 (31.4)

고등학생 377 (28.1) 333 (29.3) 710 (28.6)

전체 1,343 (100.0) 1,136 (100.0) 2,479 (100.0)

* p < .05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평균차이 검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평균차이 검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

균 37.61점, 여학생이 37.27점으로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학생범주별

로는 고등학생이 평균 38.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

였다. 동거가족유형별로는 부모/편조부모>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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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형제자매>부모/조부모>형제자매>부

모/편조부모/형제자매>부모/형제자매>조부

모>가족없음>편부모>부모 순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BMI지

수별로는 과체중>저체중>정상체중>비만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

다. 인터넷 접속장소별로는 PC방>자기집>기

타>학교>친구집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PC방에서의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인터넷 중독 점수의 평균이 

43.84점으로 이는 인터넷 중독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다른 장소에 비해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해석되어진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평균차이 검증

(N=2,47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성별
남학생 1,300 37.61 12.980

 .622
여학생 1,092 37.27 13.471

학생범주

초등학생 948 37.03 13.499

2.207중학생 758 37.17 13.030

고등학생 686 38.34 12.959

가족유형

가족없음 6 36.17 8.208

8.711
***

부모/조부모/형제자매 163 42.88 12.653

부모/조부모 13 42.31 12.127

부모/편조부모/형제자매 360 37.82 13.116

부모/편조부모 30 44.53 16.927

부모/형제자매 1,218 37.81 12.939

부모 162 32.07 11.136

편부모 311 35.14 13.055

조부모 109 36.47 15.360

형제자매 11 38.91 16.908

BMI

저체중 1,166 37.69 13.741

.834
정상체중 882 37.31 12.682

과체중 174 37.78 12.688

비만 32 34.19 11.980

인 터 넷

접속장소

학교 222 35.00 13.121

13.432
***

자기 집 1,998 37.19 12.832

친구 집 26 29.62  8.886

PC방 146 43.84 15.098

기타 36 35.83 13.566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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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평균차이 검증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평균

차이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건강생

활실천에 대한 변수들은 운동, 식습관, 음주, 흡

연의 측정문항 점수들을 양호(운동, 식습관=주 

6-7일, 음주, 흡연=없음) 보통(운동, 식습관=주 

1-2일, 주 3-5일, 음주 흡연=1-2일, 3-5일, 6-9

일, 10-19일), 미흡군(운동, 식습관=한 번도 하

지 않음, 음주, 흡연=20-29일, 매일)으로 분류한 

다음 양호군과 미흡군으로 재분류하여 범주화

하였다. 건강생활실천 정도가 양호한 군에서는 

운동(평균=37.71), 흡연(평균=37.53), 식습관(평

균=36.53), 음주(평균=34.74) 순으로 인터넷 중

독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건강생활실천 정도가 

미흡한 군에서는 운동(평균=38.00), 음주(평균

=36.76), 식습관(평균=36.18), 흡연(평균=36.16) 

순으로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

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

였다.

<표 3> 건강생활실천 정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 평균차이 검증

(N=2,479)

 구분 평균 표준편차 F

건강생활실천 

양호

운동 37.71  9.725

 .846
식습관 36.53 10.257

음주 34.74 11.077

흡연 37.53 13.369

건강생활실천 

미흡

운동 38.00 13.391

1.453
식습관 36.18 12.546

음주 36.76 13.940

흡연 36.16 10.578

* p < .05, ** p < .01, *** p < .001

4.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량의 평균차이 검증

인터넷 이용량은 주중과 주말로 측정하였는

데<표 4>, 이용량의 평균차이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인터넷의 주중 이용량은 평균 

108.66분으로 약 1시간 48분 정도 이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주말 이용량은 평균 176.50분으

로 약 2시간 56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중 이용량에서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차이였다. 학생범주별로는 중학생이 

115.68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중학생은 주중 약 1시간 

55분 정도를 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말 

이용량에서 성별로는 주중과 마찬가지로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

미하지 않은 차이였다. 학생범주별로는 중학생

이 191.74분으로 가장 높았고, 약 3시간 11분 정

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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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인터넷 이용량에 따른 기술통계

(N=2,479)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주중 이용량 1,896 108.66  94.433

인터넷 주말 이용량 2,079 176.50 155.527

<표 5> 인터넷 이용량에 따른 평균차이 검증

(N=2,479)

구분 성별 평균 표준편차  or 

인터넷 주중 이용량

남학생 110.77 100.184
.263

여학생 109.59 89.201

초등학생 103.02 89.861

3.435*
중학생 115.68 101.485

고등학생 113.99 94.982

합계 110.23 95.317

인터넷 주말 이용량

남학생 179.67 157.945
.156

여학생 178.58 155.153

초등학생 169.86 147.599

3.435*
중학생 191.74 176.050

고등학생 178.51 145.770

합계 179.16 156.617

* p < .05

5.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평균차이 

검증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유형을 

순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순위는 평균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이

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유형은 1순위가 오락형, 

2순위 정보형, 3순위 통신형으로 나타났다. 성

별로는 남학생이 오락형>정보형>통신형인 반

면, 여학생은 오락형>통신형>정보형으로 나타

났고, 학생범주별로는 초등학생이 오락형>정보

형>통신형, 중학생이 오락형>통신형>정보형, 

고등학생이 오락형>정보형>통신형 순으로 타

나났다. 평균차이 검증에서는 정보형과 통신형

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평균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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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평균차이 검증

(N=2,479)

인터넷 

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

차이
평균(표준편차) 평균차이

전체 1)남학생 2)여학생 1)-2) 1)초등 2)중등 3)고등 1)-2) 2)-3) 1)-3)

오락형 1.52(.722) 1.51(.716) 1.52(.730) -.009 1.48(.704) 1.53(.713) 1.55(.756) -.049 -.015 -.064

정보형 2.22(.748) 2.22(.752) 2.25(.736) -.032 2.22(.743) 2.32(.734) 2.15(.752) -.094
*

.166
***

.071

통신형 2.26(.757) 2.27(.754) 2.22(.767) .043 2.29(.746) 2.15(.784) 2.30(.741) .142
***

-.152
***

-.011

* p < .05, ** p < .01, *** p < .001

6.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 간의 상관관계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인터넷 중독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타나내는 변

인들은 고등학생(=.043), 학교(=-.055), PC방

(=.126), 친구집(=-.061), 인터넷 주중 이용량

(=.316), 인터넷 주말 이용량(=.413) 등 6개 

변인이 유의미하였다. 즉, 초등학생에 비해 고

등학생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하고, 인터

넷 접속 장소가 학교나 친구집인 경우에는 기타

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덜 심하며, PC방에

서의 접속은 기타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

용량에 있어서 주중이나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중보다는 주말에 인터

넷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7>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 간의 상관관계

(N=2,479)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인터넷중독 1 　 　 　 　 　 　 　 　 　 　 　 　 　 　

2) 남학생 .013 1 　 　 　 　 　 　 　 　 　 　 　 　 　

3)
학생

중학생 -.014 .050
*

1 　 　 　 　 　 　 　 　 　 　 　 　

4) 고등학생 .043* -.014 -.428*** 1 　 　 　 　 　 　 　 　 　 　 　

5) BMI -.014 .126*** .074*** .187*** 1 　 　 　 　 　 　 　 　 　 　

6)
건강

생활

실천

운동 .003 .270
***

-.086
***

-.163
***

.018 1 　 　 　 　 　 　 　 　 　

7) 식습관 .012 .001 -.001 -.049* -.005 .074*** 1 　 　 　 　 　 　 　 　

8) 음주 .007 .070** -.098*** .249*** .050* .017 -.120*** 1 　 　 　 　 　 　 　

9) 흡연 -.023 .140
***

-.082
***

.257
***

.055
**

.036 -.132
***

.448
***

1 　 　 　 　 　 　

10) 인터

넷

접속 

장소

학교 -.055** .029 -.056** .163*** .072** -.010 -.020 .025 .062** 1 　 　 　 　 　

11) PC방 .126*** .025 -.036 .005 -.026 .013 .032 .041* .028 -.080*** 1 　 　 　 　

12) 자기집 -.016 -.029 .064
**

-.116
***

-.036 .001 .005 -.046
*

-.059
**

-.685
***

-.543
***

1 　 　 　

13) 친구집 -.061** -.009 .015 -.039 -.049* -.006 -.035 .006 -.003 -.033 -.026 -.226*** 1 　 　

14)
인터넷 주중 

이용량
.316

***
.006 .039 .025 .002 -.015 .019 -.008 -.032 -.052

*
.048

*
.020 -.005 1 　

15)
인터넷 주말 

이용량
.413

***
.003 .054

*
-.003 .022 .012 .055

*
-.019 -.007 -.061

**
.053

*
.035 -.049

*
.637

***
1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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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 간의 회귀분석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인과적 영향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남학생의 경우 M1에

서 건강생활실천인 식습관(b=-.950), 인터넷 접

속장소인 친구집(b=-13.685), 인터넷 주말 이용

량(b=.032) 변인이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2에서는 식습관

(b=-.973), 인터넷 주말 이용량(b=.032) 변인이 

유의미 하였다.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값

과 자유도를 반영한 값 모두 M1(=.214, Adj 

=.204)이 높기에 M1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명된다. 즉, 남학생들은 식습관인 아침식사를 

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접속장소가 

기타 장소에 비해 친구집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덜 심한 것으로 해석되며, 주말에 인터넷을 많

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는 M1에

서 인터넷 이용량(주중 b=.026, 주말 b=.022)이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M2에서는 인터넷 이용량(주중 b=.027, 

주말 b=.021), 고등학생(b=3.618) 변인이 인과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설명력을 나타내

는 결정계수 값은 M2(=.185)가 더 높았다. 

즉, 인터넷을 주중과 주말에 많이 이용하면 할

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고,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 간의 회귀분석 - 남학생, 여학생

구분

남학생 여학생

M1(N=841) M2(N=814) M1(N=729) M2(N=669)

b  b  b  b 

건강생활

실천

운 동 -.205 -.015 -.195 -.014 .466 .028 1.012 .062

식습관 -.950* -.079* -.973* -.080* .692 .053 .761 .057

음 주 -.443 -.034 -.580 -.043 1.255 .070 .845 .049

흡 연 -.239 -.027 -.169 -.019 -.591 -.034 -.696 -.042

인터넷 

접속장소

학 교 -1.171 -.024 -1.047 -.022 -2.750 -.046 -1.336 -.022

PC 방 3.865 .074 3.888 .076 -.927 -.014 -.215 -.003

자기집 -3.418 -.097 -3.084 -.088 -3.204 -.077 -1.282 -.031

친구집 -13.685
*

-.093
*

-12.147 -.076 -3.604 -.024 -.660 -.005

인터넷 

이용량

주중 .003 .022 .003 .024 .026*** .179*** .027*** .184***

주말 .032*** .413*** .032*** .407*** .022*** .260*** .021*** .253***

중 학 생 -.633 -.024 .848 .029

고등학생 .187 .007 3.618
**

.123
**

BMI -.152 -.044 .015 .004

상수 40.175
***

43.303
***

30.902
***

26.768
***

 .214 .212 .175 .185

Adj  .204 .199 .163 .169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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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생범주별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초등학생은 M1, M2 모두에서 인터넷 이

용량(M1: 주중 b=.024, 주말 b=.025, M2: 주중 

b=.026, 주말 b=.02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M1

에서 인터넷 이용량(주중 b=.016, 주말 b=.024)

이 인과적으로 유의미하였고, M2에서는 식습관

(b=-1.209)과 인터넷 이용량(주중 b=.018, 주말 

b=.023)이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인터넷 주말 이용

량(b=.036)만이 인과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

은 주중과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수록 인

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

생의 경우 식습관인 아침식사를 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덜 심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주말에 인터넷의 이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 간의 회귀분석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M1(N=597) M2(N=567) M1(N=512) M2(N=479) M1(N=461) M2(N=437)

b  b  b  b  b  b 

건강생

활실천

운 동 .496 .035 .302 .021 .324 .021 .424 .028 -.390 -.026 .028 .002

식습관 .187 .015 .048 .004 -.998 -.078 -1.209
*

-.093
*

-.066 -.006 .109 .009

음 주 -1.288 -.057 -1.567 -.069 1.382 .068 .976 .044 .022 .002 -.013 -.001

흡 연 -.979 -.034 -.586 -.017 -1.055 -.061 -1.056 -.058 -.250 -.037 -.119 -.018

인터넷 

접속장소

학 교 -3.562 -.053 1.008 .015 -2.977 -.042 -.827 -.011 -.492 -.013 -1.997 -.051

PC 방 4.232 .076 8.634 .160 -.132 -.002 .978 .015 1.012 .020 -1.223 -.024

자기집 -3.373 -.084 1.105 .028 -5.357 -.117 -3.497 -.075 -2.198 -.070 -3.666 -.116

친구집 -8.533 -.082 -2.805 -.026 -7.107 -.041 -5.307 -.032 - - - -

인터넷 

이용량

주중 .024** .154** .026** .169** .016* .132* .018* .140* -.006 -.045 -.007 -.058

주말 .025
***

.289
***

.024
***

.271
***

.024
***

.331
***

.023
***

.327
***

.036
***

.435
***

.037
***

.448
***

남 학 생 1.856 .073 .534 .020 -1.387 -.054

BMI -.149 -.038 -.066 -.019 .086 .021

상수 34.973
***

33.058
***

39.469
***

39.436
***

36.904
***

36.125
***

 .193 .193 .208 .211 .173 .176

Adj  .179 .175 .193 .191 .157 .155

* p < .05, ** p < .01, *** p < .001

Ⅳ. 논의 및 결론

인터넷은 인간의 삶에 편리하고 새로운 정보

의 접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소중한 매개체이

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

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하지만 정신적으

로는 중독에 취약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들에

게 인터넷은 생활의 많은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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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위

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H군의 초

등학교 22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7곳 총 40

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2,4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인터넷 중독 척도는 

Young(1996)이 온라인 중독 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만든 중독자용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

독 평균차이 검증에서 성별, 학생범주, 가족유

형, BMI, 인터넷 접속장소 중 가족유형과 인터

넷접속장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였다. 인터넷 이용행태인 인터넷 이용량에서는 

주중이용량과 주말이용량 모두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이무식 등(2003)의 연구에서는 성

별, 온라인 친구수, 가족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고, 박성은 등(2003)의 연구에서는 컴퓨

터 보유여부, 컴퓨터 사용시간,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야에서, 그리고 안세근과 조정희

(2007)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였다. 윤명숙 등(2009)은 인터넷 사용시

간과 인터넷 중독, 음주수준에서 도시, 농촌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나은영 등(2007)은 인터넷 이용패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결과와 위의 연구결과

들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중독과 건강행태와의 관계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인터넷 중독과 건강행위 간의 관련성을 비교

한 이경란과 황미혜(2008)의 연구에서 개인위

생 및 일상생활 습관 영역, 사고예방, 전염병 예

방 영역, 정신건강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과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비교한 김정숙과 천병

철(2005)의 연구에서 중독군이 중독위험군과 

비중독군에 비해 건강증진생활 양식 11개 하부 

영역 중 조화로운 관계, 규칙적인 식사, 위생적 

생활, 자아조절, 정서적 지지, 건강식이, 운동 및 

활동, 자아실현, 식이조절의 9개의 영역에서 유

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를 비교한 

안세근과 조정희(2007)의 연구에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사용기간이 길고, 인터넷 용도가 학습

보다는 게임시간이 길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

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 관계를 분석

한 강석기(2005)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변인들은 자아존중감, 

조절의 변인들이었다.

인터넷 중독과 인과요인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고등학생(=.043), 학교(=-.055), PC방(=.126), 

친구집(=-.061), 인터넷 주중 이용량(=.316), 

인터넷 주말 이용량(=.413) 등 6개 변인이 유

의미하였다. 즉,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하고, 인터넷 접속 장

소가 학교나 친구집인 경우에는 기타에 비해 인

터넷 중독 정도가 덜 심하며, PC방에서의 접속

은 기타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량에 있

어서 주중이나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중보다는 주말에 인터넷을 많

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

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결과에서 남학생들은 식습관인 

아침식사를 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접속장소가 기타 장소에 비해 친구집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덜 심한 것으로 해석되며,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

도가 더 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학생들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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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을 주중과 주말에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

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고, 초등학생에 비해 고

등학생이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범주별로는 초등학생은 주중과 주말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

도가 심하고, 중학생 또한 주중과 주말에 인터

넷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며, 식습관인 아침식사를 한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덜 심하다고 해석된다. 

고등학생은 주말에 인터넷의 이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김혜숙과 서명교(2008)

와 오원옥(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

치하는데, 특히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터

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고등학생

이 초등학생에 비해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하

고, 다른 이용장소에 비해 PC방을 이용하는 경

우가 인터넷 중독정도 심하다고 한다. 또한 가

장 선호하는 인터넷 서비스 유형은 오락형이 1

순위였다. 박성은 등(2003)의 연구는 게임을 목

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중독

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백욱현과 

백대준(2002)의 연구는 PC방을 이용하는 학생

들의 인터넷 중독이 더 심하다고 보고 하였다. 

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부모 등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PC방의 이용환경이 여러 명의 

친구들과 게임목적으로 이용하기 용이한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 이용 장소를 가정이나 학교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침식사를 하는 날이 많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낮다고 한다. 아침식사를 하는 학

생들은 전날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확률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생활습관

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김정숙과 천병철

(2005)의 연구는 아침식사, 운동, 위생적인 생활 

등의 건강증진생활양식이 인터넷 중독에 대하

여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은 부정적인 감정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자기조절능력을 향상

다(정문성, 2000; 이정수 등, 2007). 그러므로 청

소년들이 규칙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수록 중독의 정도

가 심하다고 한다. 장성화와 박영진(2010), 김은

주와 김민경(2009), 김병성 등(2008) 등의 연구

는 인터넷 중독자들이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행

동 중독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한 병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심각한 인터넷 중독은 

도박이나 마약과 마찬가지로 사용시간에 관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의 심

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사용시

간의 제재도 어렵다. 이 점에서 인터넷 중독 예

방 교육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상의 결론에 대한 대응은 다른 곳보다는 

학교 차원에서의 구현이 가장 용이할 것으로 보

인다. 수업이나 과제를 위해 필요한 인터넷 사

용 공간을 학교에서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의 이

용장소를 학교로 유도하고, 규칙적인 건강한 생

활습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함양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중독의 위험

성을 알리고 자가진단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학생들 스스로 인터넷 중독의 위험

성을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

구는 충청남도 일부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

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다른 지역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청소년들이 긴 시간동안 인

터넷 이용환경에 노출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연

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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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인터넷 중독 예방책 마련과 관련 프

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이 연구는 건강한 생활습관이 어떻게 

인터넷 중독 수준을 낮추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

시하지 못했다. 규칙적인 건강한 생활습관이 어

떻게 인터넷 중독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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